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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충격 딛고 ‘V자 반등’한 중국…2분기 3.2% '깜
짝 성장'
기사입력 2020-07-16 17:28

그래픽=김영옥 기자 yesok@joongang.co.kr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과 일전을 치르는 세계 경제에 중국이 희망의 신호탄을 쐈

다. 44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1분기(-6.8%)의 충격을 딛고, ‘V자 반등’에 성공했기 때문

이다. 중국 정부의 전방위 부양책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. 월스트리트저널(WSJ)은 “주요국 중 처

음으로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한 나라”라고 보도했다. 

중국 국가통계국은 16일 “2분기 국내총생산(GDP)이 1년 전보다 3.2% 증가했다”고 발표했다. 전분

기 대비로는 11.5%의 가파른 성장이다.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성적표이기도 하다. 시장과

전문가는 대체로 2.5% 안팎(전년 동기대비)의 성장률을 전망했다. 

사실 2% 중반의 성장률도 선방으로 여겨질 정도였다.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1분기(-6.8%)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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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표가 너무 처참했기 때문이다. 마이너스 성장률은 1976년(-1.6%) 이후 처음이었다. 분기 수치

로도 해당 통계를 집계한 지난 92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했다. 

깊은 골짜기로 굴러떨어졌던 중국 경제를 3개월 만에 산등성이로 끌어올린 건 중국 정부다. 지난 5

월 8조5000억 위안(약 1500조원)의 슈퍼 부양책을 발표한 중국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경기

부양에 총력전을 펼쳤다. 재정은 풀고 세금은 줄이고 대출 금리는 낮췄다. 또 지방 정부에 인프라와

부동산 건설 투자를 위한 대출을 해 전국적인 경기 살리기에 시동을 걸었다. 

제조업과 수출 등 각종 경기지표에 드리웠던 그림자도 조금씩 걷히고 있다.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

자지수(PMI) 지난 2월 역대 최저치(35.7)를 기록한 뒤 지난달(50.9)까지 4개월째 확장 추이를 이어가

고 있다.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수출은 예상을 깨고 1년 전보다 0.5% 증가했다. 

류아이화(劉愛華) 국가통계국 대변인도 이날 “상반기 중국 경제는 전염병 사태로 인한 부정적인 영

향을 조금씩 극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회복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투자은행인 TS 롬

바르드 장바오 이코노미스트는 “3ㆍ4분기에 중국 경제가 5%대 성장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 

만약 이런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주요국 가운데 중국만이 유일하게 '플러스' 성장을 달성할 전망

이다. 국제통화기금(IMF)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1%로 예상했다. 세계 경제(-4.9%)와 선진국

(-8%) 성장률 전망치와 비교하면 간극은 상당하다. 블룸버그 통신은 “중국의 2분기 성장세는 코로

나19팬데믹(대유행)에서 회복하기 위한 전 세계적 투쟁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”라고 평가했다. 

그럼에도 낙관은 이르다. 중국이 괄목한 성과를 냈다기보다 다른 국가의 경제 상황이 나쁜 탓에 이

정도의 성적표도 두드러져 보인다. 실제로 중국 경제도 코로나19의 충격을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했

다. 3.2%라는 2분기의 ‘깜짝 성장’에도, 상반기 성장률(-1.6%)은 마이너스에 머물렀다. 

풀어야 할 난제도 첩첩이다. 소비 심리는 여전히 얼어붙은 데다 민간 투자도 부진한 상태라서다. 이

날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6월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1.8% 줄었다. 상반기 고정자산투자도 3.1% 줄

어들었다. 

커지는 빚의 압력도 중국 경제를 옥죄는 위험 요인이다.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총부

채비율은 지난 3월 258%에서 6월 말 265.4%로 높아졌다. 중국 정부도 재정과 통화정책을 통한 추

가 부양책에 대해서는 숨 고르기를 하는 듯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. 

미쉘 램 소시에테제너럴 대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“정책 당국자가 현 수준

의 성장 궤도를 적정하게 여기고 광범위한 부양은 자제한 채 실탄을 아낄 가능성도 있다”고 밝혔다.

블룸버그는 “일자리를 만들어 실업률(5.7%)을 낮추고, 홍콩안전법 등을 둘러싸고 고조되는 미국과

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중국 경제의 또 다른 과제”라고 지적했다. 

하현옥 기자 hyunock@joongang.co.kr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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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그래서, 팩트가 뭐야? 궁금하면 '팩플'

▶ 세상 쉬운 내 돈 관리 '그게머니'

▶ 그래픽으로 다 말해주마, 그래픽텔링

ⓒ중앙일보(https://joongang.co.kr)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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